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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부에게 있어 첫 자녀의 출산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사건인 동시에 부부가 마

주하게 되는 가장 도전적인 사건이다. 부부는 첫 자녀의 출산 이후 가족의 체계가 부부 중심의 2인 

체계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3인 체계로 새롭게 변화하는 부모 전이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 부부

들은 배우자 역할에 더하여 부모 역할까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일상생활뿐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것이 요구된다. 부모 전이기의 성공적인 적응은 부부

의 결혼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하여 각 배우자가 느끼는 기쁨이나 불행감, 만족감 등의 주

관적인 선호도를 의미한다(Chung,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수록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고(Cho et al., 2012; Park et al., 201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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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solution-focused thinking on marital satisfaction via mediating roles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and marital conflict.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mothers with infants, 

living in Busan, Daegu and Yangsan, South Korea. Data from 264 mothers were analyzed using sever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nd bootstrapping method with SPSS 25.0 and PROCESS macro (model 6) to test the serial 

double mediation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solution-focused thinking had a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positive influence on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both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and marital conflict. Secon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and marital conflic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lution-focused thinking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model accounted for 60% of the variance i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olution-focused thinking that can enhance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others with infants and act as a resource 

for increasing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and decreasing marital conflict. Based on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solution-focused thinking,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and marital conflict as key elements in the 

intervention to improve marital satisfaction of mothers with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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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 대해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앙육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An, 2007).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결

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Belsky et al., 1983; Waldron & 

Routh, 1981) 가족의 협력적 상호작용과도 관련이 있었다(Korja 

et al., 2016).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부부는 높은 수준

을 유지하는 부부에 비하여 결혼 후 4년 및 10년 시점에 높은 이

혼율을 나타내었으며(Lavner & Bradbury, 2010), 결혼만족도는 

후속 출산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였다(Jin, 2019). 따라서 어머니 

개인 및 가족의 안녕감과 이혼 및 저출산 예방을 위한 정책적 관

점에서 유아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된다.

첫 자녀 출산 이후 결혼만족도는 자녀양육, 가사부담, 수면부

족 등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Christopher et al., 2015; Dew 

& Wilcox, 2011). 특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첫 자녀 출산이

라는 생애전환기적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Seo, 2018). 따라서 첫 자녀 출산 이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감

소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 전이기 적응과 관련하여 유아기 어머니

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Karney & Bradbury (1995)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

는 취약한 특성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부의 적응능력을 억제시킴

으로써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취약성-스트레스-적응 모

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결혼만족도 감소의 원인으로 개인의 

취약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중심 관점을 반영한

다. 반면 강점중심 관점(strengths perspective)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강점이나 자원이 가지는 힘을 강조한다. 지금까

지 병리적인 부분보다 건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 이로운 점

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uta & Hawley, 2010). 강점

중심 접근 중 하나인 해결중심 접근은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 안에 내재해 있는 강점과 자원

을 발견하고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

도록 한다(De Jong & Berg, 2012). 이 과정에서 문제중심사고

에서 해결중심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문제나 문제의 원인에

만 집중하면 더 낙담하게 될 수 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Grant & Gerrard, 2020). 해결

중심사고(solution-focused thinking)란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나 실패 경험에 집중하기보다 삶에서 자신이 바라는 구체적인 목

표를 확인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강점과 자

원을 발견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데 초점을 두는 사고방식으

로서(Cavanagh & Grant, 2010; Kim, 2018), 해결책을 찾는 과

정에서 자기효능감과 희망, 탄력성과 심리적 유연성, 긍정 정서와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다(Grant et al., 2012).

개인적 특성으로서 해결중심사고는 유아기 어머니의 시선을 

강점을 찾고 해결책을 구축하는데 돌리게 함으로써 문제에 대

한 과도한 분석과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결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

련 연구는 해결중심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해결중심 치료를 받

은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연

구들은 치료대상이 중년 부부(Jeon, 2018), 가정폭력 부부(Choi 

& Kim, 2010), 결혼이민여성 부부(So & Chung, 2009)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해결중심 접근에 더하여 미술치료(Choi & Kim, 

2010; Jeon, 2018)를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들의 치료 

성과는 치료모델과 기법 외에도 치료자 요인, 내담자 요인, 치료

적 동맹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기여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

므로(Duncan et al., 2010; Stamoulos et al., 2016) 구체적으로 

해결중심사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를 직

접 측정함으로써 해결중심사고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유아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전이

기 적응과정 변인으로는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을 들 수 있

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수록(Lee, 

2017; McClain & Brown, 2017; Yun & Chee, 2017) 부부갈

등 수준이 낮을수록(Joo & Jun, 2016; Lawrence et al., 2008; 

Seo, 2018)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배우자 양

육참여와 부부갈등간에도 관련성이 나타나 배우자 양육참여가 부

부갈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Jeon, 2016; Lee 

& Han, 2019; Park & Seo, 2016).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는 부모 전이기 적응과정 변인

인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

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결중심사고로 강점과 

자원을 찾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자원으로 보고 배우자의 양육참

여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해결중심사고로 경험

할 수 있는 긍정 정서(Kim, 2018)와 심리적 유연성(Grant et al., 

2012)이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Waugh & Fredrickson, 

2006) 사고-행동 레퍼토리를 확장시켜 어머니의 갈등대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Fredrickson, 2001). 

이상에서 유아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해결중심사고, 배우

자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은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해결중심사고는 유아기 어머니의 결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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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양육참여를 증

가시키고 부부갈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해결중심사고가 배우자 양육참여를 증가

시키고 배우자 양육참여 증가가 부부갈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궁

극적으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아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해결중심사고, 배우자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이 어떠

한 인과적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Karney & Bradbury (1995)의 취약성-스트레스-적응 모델

에 강점중심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적 특성으로서 개인이 가진 취

약성 대신 해결중심사고를, 부모 전이기 적응과정 변인으로서 배

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을 선정하고, 해결중심사고가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순차적 이중 매개(Hayes, 2013)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

기 어머니의 성공적인 부모 전이기 적응을 돕는 동시에 결혼만족

도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가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순차적 이중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가?

선행연구 고찰

1. 해결중심사고와 결혼만족도

해결중심사고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

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이 자신이었음

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찾아 해결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Cavanagh & Grant, 2010; Kim, 2018). 해결중심사고는 해결

중심 접근의 핵심 개념으로,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사람들이 누구

나 자신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De Jong & Berg, 2012). 문제에 초점을 맞

추어 생각을 하게 되면 우울해지고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며 삶

의 안녕감과 만족감이 감소될 수 있기에 문제로부터 분리되어 자

신이 처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 다양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Grant et al., 2012). 따라서 해결중심 접근은 자신

이 가진 강점과 자원, 과거 성공경험을 활용하고 확대하여 삶에

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다(De Jong & Berg, 2012; Grant et al., 2012). 실제로 해결

중심 치료는 중년 부부, 가정폭력 부부 및 결혼이민여성 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Choi & Kim, 

2010; Jeon, 2018; So & Chung, 2009). 이는 결혼만족도에 대

한 해결중심사고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배우자 양육참여와 결혼만족도

유아기는 자녀발달 단계에서 부모의 돌봄을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시기이며 특히 어머니는 주양육자로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

과 에너지를 쓰며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Dew & Wilcox, 2011; 

Huss & Pollmann-Schult, 2020; Twenge et al., 2003). 배우

자 양육참여는 자녀의 욕구 충족 및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자녀양육에 물리적·심리적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아버지의 자

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Nugent, 1991), 이 시기 배우자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머니

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Feldman, 2000). 특히 맞벌이 가

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대 상황에서 배우자 양육참여는 일-가

정 양립과 부부공동양육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많

은 연구(Kim, 2014; Lee, 2017; Lim & Lee, 2012; McClain & 

Brown, 2017; Yun & Chee, 2017)에서도 배우자 양육참여 정도

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짐이 입증되었다. 

3.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첫 자녀 출산 이후에는 자녀 양육부담과 책임감 문제로 출

산 전보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Kluwer, 2010). 

Gottman & Gottman (2008)은 첫 자녀 출산 이후 3년간 부부 세 

쌍 중 두 쌍이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부부갈등이 높아진다고 하였

다. 부부갈등이란 부부간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 및 행동방식

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서(Joo & Jun, 2016; 

Kim, 2017) 부부 상호간 비난이나 무시, 요구-철회 등의 패턴으

로 나타난다(Markman et al., 2001). 행동주의 관점의 연구자들

은 특히 이러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결혼 실패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을 강조하였다(Gottman, 1999; Markman et al., 2001). 

부부갈등은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가장 많이 예

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Lim & Lee, 2012) 여러 종단연구

(Joo & Jun, 2016; Lawrence et al., 2008; Seo, 2018)에서도 

첫 자녀 출산 이후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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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중심사고, 배우자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의 관련성

어머니는 배우자의 양육행동을 지지하거나 제한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en & Hawkins, 1999; De 

Luccie, 1995). 선행연구(Cannon et al., 2008; Hwang & Kim, 

2015)에서 어머니가 배우자의 양육참여를 제한하기보다 지지할

수록 배우자의 양육참여가 높아졌다. 해결중심사고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자원을 찾아 해결책

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아기 어머니가 배우자를 자원으로 인식

하고 배우자의 양육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고 지지함으로써 배우

자 양육참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직접 

살펴본 연구는 없으며, 해결중심 프로그램이나 치료 참가가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Ryu & Eo, 2014)과 부부의 의사소통능력(Bak, 

2010; So & Chung, 2009)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다. 그리고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Chung, 2019)과 부부 간의 효율적이고 긍정

적인 의사소통(Chung et al., 2015; Kim, 2008)은 배우자 양육

참여를 높이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해결중심사고는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긍정적인 부부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배

우자 양육참여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해결중심사고는 문제 상황에서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

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찾도록 하는 과정에서 긍

정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Kim, 2018). 선행연구에서 긍정 정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Waugh & Fredrickson, 2006) 부정

적 자극으로 인한 신체적 각성 상태를 완화시키며(Chung et al., 

2003; Fredrickson et al., 2000) 개인의 사고-행동 레퍼토리를 

확장시킴으로써 갈등대처역량을 증가시켰다(Fredrickson, 2001). 

또한 결혼위기 부부들은 해결중심 부부치료를 받은 후 갈등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Bak, 2010). 따라서 해결중심사고는 배우자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게 하여 배우자에 대한 긍정 정서와 갈등대

처역량을 높임으로써 부부갈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부부

갈등 수준을 낮추었으며(Jung, 2013) 어머니가 배우자의 양육참

여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갈등이 감소되어(Kim & Jeon, 2016; 

Lee & Han, 2019; Park & Seo, 2016) 배우자 양육참여가 부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양산시에 거주하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 1명을 둔 기혼여성 264명이다. 인터넷 육아 

정보 카페와 어린이집을 통해 만 36개월 이하의 첫 자녀를 양육

하는 어머니를 유의표집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27일부

터 3주간 진행되었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87부가 회

수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되거나 연구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23부

를 제외한 총 264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0-34세가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35-39세 32.2%, 25-29세 14.0%, 40세 이상 5.7%, 25

세 미만 1.9%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76.9%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원 수료 이상 12.9%, 고등학교 졸업 

10.2%였다. 취업 상태는 미취업이 5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전일제-휴직중 21.2%, 전일제-재직중 15.2%, 시간제 7.2% 

순이었다. 첫 자녀의 연령은 31-36개월이 22.3%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25-30개월 21.6%, 19-24개월 18.9%, 13-18개

월 17.8%, 6개월 이하 10.2%, 7-12개월 9.1% 순이었다. 월 가

족소득은 301-400만원이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

300만원 23.9%, 401-500만원 14.0%, 501-600만원 11.7%, 

601-700만원 8.3%, 801만원 이상 6.1%, 701-800만원 4.5%, 

200만원 이하 2.3%였다. 주양육자는 본인이 92.0%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친정어머니 4.5%, 시어머니 1.9%, 배우자 1.1%, 

친척 0.4%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자는 50.4%였고, 미이용

자는 49.6%였다. 

2. 측정도구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umm 등(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에 Chung (1997)이 한 문항

을 첨가하여 구성한 RKMS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결혼생활

에 대하여,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남편과의 관계에 대하

여, 자녀의 아버지로서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

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매우 불만족’(1점)에

서 ‘매우 만족’(7점)까지의 7점 Likert 형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값은 .90이었다.

2) 해결중심사고

해결중심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Grant 등(2012)의 해결중심사

고 척도(Solution-Focused Inventory: SFI)를 Yoon (2015)이 

번안한 척도에서 문항이 내포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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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분리(예: 나는 문제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활성화(예: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은 있다고 생각한다), 목표지향성(예: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과정을 점검한다)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12문항이며 

이 중 4문항은 역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의 6점 Likert 형식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해결중심사고를 많이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값은 .77이었다.

3) 배우자 양육참여

배우자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Min (2008)의 척도를 Lee 

(2010)가 수정한 척도에서 행위의 주체가 불명확한 문항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이가 울 때 안고 달래준다’, 

‘아이의 옷을 입혀준다’, ‘아이에게 우유나 음식을 먹인다’ 등의 총 

12문항이다. 응답범주는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거의 항상 

한다’(5점)까지의 5점 Likert 형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의 양육참여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값은 .90이었다.

4)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rkman 등(2001)이 개발한 척

도를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

도는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갈등패턴에 관한 총 8문항(예: ‘사소

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

시 들추면서 싸운다’,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이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형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값은 .91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측

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계수를 산출하였다. 

해결중심사고, 배우자 양육참여,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 간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가 

배우자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의 순차적 이중 매개에 의해 결혼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

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Hayes, 2013)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해결중심사고가 M=48.63(SD 

=6.44), 배우자 양육참여가 M=47.98(SD=8.33)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부부갈등은 M=18.34(SD=7.47)로 중간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결혼만족도는 M=20.61(SD=4.69)로 

비교적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 결

과, 왜도는 .17∼.73, 첨도는 .05∼1.30으로 나타나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해결중심사고, 배우자 양

육참여 및 부부갈등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38

∼.26, p＜.001). 또한 해결중심사고, 배우자 양육참여 및 부부

갈등은 모두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76

∼.43, p＜.001). 다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요 변인들의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81∼.88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계

수(VIF) 값이 1.13∼1.23으로 10 미만이므로 다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Study Variables (N=264)

Variables 1 2 3 4

1. Solution-focused thinking -

2.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26*** -

3. Marital conflict -.31*** -.38*** -

4. Marital satisfaction .35*** .43*** -.76*** -

M 48.63 47.98 18.34 20.61

SD 6.44 8.33 7.47 4.69 

Skewness -.17 -.73 .61 -.66 

Kurtosis 1.30 .05 -.25 .5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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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가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

등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가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

의 순차적 이중 매개에 의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을 순차적 경로에 따라 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2와 Figure 1과 같다.

먼저 해결중심사고는 배우자 양육참여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

쳤으며(b=.26, p＜.001) 부부갈등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22, p＜.001). 즉 어머니가 해결중심사고를 많이 할수록 배

우자 양육참여 정도는 높고 부부갈등 수준이 낮았다. 배우자 양육

참여는 부부갈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32, p＜.001). 

즉 배우자 양육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낮았다.

다음으로 해결중심사고와 배우자 양육참여는 결혼만족도에 정

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b=.11, p＜.05; b=.15, p＜.01), 부부갈

등은 결혼만족도에 부적으로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다(b=-.67, 

p＜.001). 즉 해결중심사고를 많이 할수록, 배우자 양육참여 정도

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

았다. 해결중심사고, 배우자 양육참여,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를 

60% 설명하였다.

해결중심사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는 b=.35(p

＜.001)였다. 그러나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을 통제한 이후 

결혼만족도에 대한 직접 효과가 b=.11(p＜.05)로 감소하였다. 이

는 해결중심사고가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매개로 결혼만

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해결중심사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크기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모델 6으로 부

Solution-focused
thinking

Marital
satisfaction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Marital
conflict

Marital
satisfaction

Solution-focused
thinking .11*

.15**-.22***
.26***

-.32***

.35***

-.67***

R 2=.07 R2=.19

R2=.60

*p<.05, **p<.01, ***p<.001.

Figure 1. Path model of the relationship among solution-focused thinking,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Table 2. Effect of Solution-Focused Thinking on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and Marital Conflict (N=264)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t R2 F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M1) Solution-focused thinking (X)  .26   4.39*** .07  19.24***

Marital conflict (M2) Solution-focused thinking (X) -.22  -3.85*** .19  30.56***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M1) -.32  -5.56***

Marital satisfaction (Y) Solution-focused thinking (X)  .11  2.53* .60 131.67***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M1)  .15  3.47**

Marital conflict (M2) -.67 -15.35***

*p<.05, **p<.01, ***p<.001.



Vol.59, No.1, February 2021: 1-11 | 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가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을 살펴보면 해결중심사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는 b=.04(95%CI=.01∼.07), 부부갈

등의 매개효과는 b=.14(95%CI=.07∼.23),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

부갈등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는 b=.06(95%CI=.03∼.09)으로 

모든 매개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

다. 그러므로 해결중심사고가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 각각

의 매개를 통해 그리고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순차적 이

중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해결중심사고를 많이 할수록 배우자 양육참여 

정도가 높고 부부갈등 수준이 낮았으며, 배우자 양육참여가 높고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그리

고 어머니가 해결중심사고를 많이 할수록 배우자 양육참여 정도

가 높았고, 배우자 양육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낮

아짐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가 배우자 양

육참여와 부부갈등의 순차적 이중 매개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어머니의 부모 전이기 적응

을 돕고 결혼만족도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 배우자 양육참

여,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 간의 인과적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이

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기 어머니가 해결중심사고

를 많이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해결중심 치료가 중년 

부부, 가정폭력 부부 및 결혼이민여성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긍정

적인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Choi & Kim, 2010; Jeon, 2018; 

So & Chung, 2009)를 지지하며, 해결중심사고가 유아기 어머니

의 결혼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직접 밝혀낸 중요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대다수(92%)가 자녀의 주양육자로 영유아 돌봄

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이러한 역할부담 속에

서도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떤 문제든 해결책이 있다고 생

각하며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

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찾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해결중심사고를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기 어머니의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이 각각 어

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배우자 양육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배우자 양육참여(Kim, 2014; Lee, 2017; McClain 

& Brown, 2017; Yun & Chee, 2017) 및 부부갈등(Joo & Jun, 

2016; Lawrence et al., 2008; Lim & Lee, 2012; Seo, 2018)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간의 연관성을 발견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로써 배우자의 양육참여를 높이고 부부갈등 수준을 

낮춤으로써 유아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셋째,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는 배우자 양육참여의 매

개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해결중심사고를 많이 할수록 배우자 양육참여 정도가 높았고 배

우자 양육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어머니는 배우자가 양육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거나 제한하는 문

지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Allen & Hawkins, 1999; De Luccie, 

1995),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가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를 자

원으로 인식하여 배우자의 양육참여를 이끌어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해결중심사고로 향상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의

사소통능력도 배우자의 양육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Bak, 2010; Chung, 2019; Chung et al., 2015; Kim, 2008; 

Table 3.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N=264)

b SE
BC 95%CI

LLCI ULCI

Solution-focused thinking(X) →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M1) → Marital satisfaction(Y) .04 .01 .01 .07

Solution-focused thinking(X) → Marital conflict(M2) → Marital satisfaction(Y) .14 .04 .07 .23

Solution-focused thinking(X) →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M1) → Marital conflict(M2) → Marital satisfaction(Y) .06 .02 .03 .09

Total indirect effect .24 .05 .15 .33

Note. Bootstrapping=5,000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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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 Eo, 2014; So & Chung, 2009) 결과적으로 결혼만족도

를 향상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는 부부갈등의 매개를 통

해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해결

중심사고를 많이 할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낮았고 부부갈등 수준

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해결중심 치

료가 결혼위기 부부의 갈등해결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Bak, 

2010)를 지지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로 배우자에 

대한 긍정 정서(Kim, 2018)가 증가하면서 어머니의 인지가 확

장되어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Waugh & Fredrickson, 

2006) 부정적 자극으로 인한 신체적 각성 상태가 완화되며

(Chung et al., 2003; Fredrickson et al., 2000) 갈등대처역량

이 증가함으로써(Fridrickson, 2001) 부부갈등이 감소되었을 것

으로 추측된다.

다섯째,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가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순차적 이중 매개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

다. 즉 유아기 어머니가 해결중심사고를 많이 할수록 배우자 양

육참여가 증가하였고, 배우자 양육참여의 증가가 부부갈등을 감

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켰다. 이는 배우

자 양육참여가 부부갈등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Jung, 2013; 

Kim & Jeon, 2016; Lee & Han, 2019; Park & Seo, 201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어머니가 해결중심사고를 통해 배우자의 적

극적인 양육참여를 지지함으로써 배우자 양육참여가 증가하였고

(Cannon et al., 2008; Hwang & Kim, 2015), 배우자 양육참여

는 양육부담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돕는 적응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배우자 양육참여에 대한 만족감

과 고마움 등의 긍정 정서(Jung, 2013; Son & Choi, 2009)가 증

가하여 부부갈등 수준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유아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서 어머니가 해결중심사고를 하도록 돕는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

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

우자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부부갈등이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중심사고는 의도적으로 문제로부터 거리

를 두고 삶에서 원하는 변화를 확인하기,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강점과 자원을 찾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을 점검하기 순으로 진행이 

된다(Grant et al., 2012).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의도적인 자기

조절능력이 필요하므로(Grant et al., 2012) 유아기 어머니가 이

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설

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기보다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강점과 자원

을 활용하는 해결중심사고는 유아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높이

는 데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해결중심사고는 배우자 양육참여 증가와 부부갈등 감소

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아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데 간접적으로도 기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부모 전이기 적응과정에서 해결중심사고가 배

우자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없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

심사고가 부모 전이기 적응과정 변인인 배우자 양육참여와 부부

갈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인과

적 경로를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해결중심사고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해결중심 

프로그램이나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부모 전이기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를 위

해 해결중심사고로 전환하도록 돕는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이 필요함을 입증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

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종단연구를 통해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에게만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모든 응답이 어머니의 지각을 반영한다. 따라서 응답에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상호의존적

인 특성이 있기에 후속연구는 부부 쌍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지각

도 함께 알아봄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별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기 어머니의 해결중심사고가 배우자 양육참여를 증

가시키고,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게 되는 중간 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결중심사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문지기 역할, 배우자에 

대한 긍정 정서, 부부 의사소통 등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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